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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스라엘 및 일본과 함께 
산업기술 혁신 가속화

- 한-이스라엘 사이버보안 공동 연구개발(R&D), 반도체 중대형 프로그램 추진 합의
- 한-일 연구개발(R&D) 정책 및 미(美) 신정부와 기술협력 동향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13일 글로벌 기술강국인 
이스라엘 혁신청과 일본 경제산업성과 연쇄적으로 만나,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오늘 화상으로 개최된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드로르 빈 이스라엘 혁신청 대표이사는 금년 
추진할 인공지능, 양자암호통신,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분야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양국은 2001년 협력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총 800만불을 공동 펀딩하고 
있으며, 공동 R&D 지원과 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산학연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 공동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이며, ‘25년에는 
신규로 7개 내외 공동 R&D 과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술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제조기반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쿠카와 진고 일본 경제산업성 
혁신환경정책국장과 정부 혁신 정책, 연구개발 투자 방향, 민간 R&D 투자 
지원 방안 등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곧 출범하는 미(美) 신정부와의 기술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 필요성에 공감
하고, 앞으로 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추가 협력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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